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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4 년 10 월 16 일(수)부터 11 월 16 일(토)까지 하정우 개인전 《Never tell anybody outside 

the family》을 연다. 학고재에서 개최되는 작가의 첫 개인전이다. 올해 제작한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하정우(HA Jung Woo)는 일상적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왔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간결한 선과 선명한 색채로 표현되어, 단순화된 형태가 두드러진다. 과장된 얼굴에 눈, 코, 

입을 강조함으로써 인물에 원시적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전시에서 하정우는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원시성을 바탕으로 순수한 정신과 원초적인 힘을 

드러낸다. 카펫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은 규칙적인 선과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비로움과 순수성을 강조한다. 토속적 문양을 활용하여 인간 내면의 직관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한국 전통 탈과 같은 민속 소재를 현대의 감각으로 해석하여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하정우의 작업은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삶의 진솔함과 생명력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원시의 상징적 표현을 재해석하는 지점을 더듬으며,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울림을 전달하고 새로운 정서적 발견을 제안한다. 

 

2. 전시 주제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 소셜 미디어와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끊임없이 

자아를 재창조하고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내면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는다. 하정우 또한 배우로서 수많은 인물을 연기하며 다양한 페르소나를 경험해 왔다. 그의 연기 

경력은 무수한 역할과 삶을 체험하며 자신을 확장해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하정우는 작가로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작업에 몰두하며, 마음속에 담겨있던 감정과 

이야기를 시각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의 제목 “Never tell anybody outside the family”는 영화 「대부」의 대사에서 영감을 받았다. 

전시 서문을 작성한 이진명 미술비평가는 “믿을 수 있는 식구 말고 누구한테도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의미로, 이는 곧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원하는" 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술, 특히 그림의 세계가 나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예술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 수단을 넘어, 작가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감정과 진실을 끌어내는 통로가 된다. 

하정우의 작업 역시 이러한 창조적 열망과 마음속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그의 작품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감정과 경험을 자유로운 형태로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작품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관객에게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의 작품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감정의 교류를 

이루고자 하며, 개인적이고도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로 초대한다. 



 학고재 보도자료 2024. 10. 16. / 작성자: 이소정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3.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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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에서 영감을 받은 연작은 반복적인 선과 기하학적 문양이 조화를 

이룬다. 작가는 배경에 균일하게 선을 그려 넣어 화려하면서도 통일된 

패턴을 만들어낸다. 

작업 과정에서 색은 작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그는 “색은 온도이고 감정이며, 그 표면을 나타내는 색은 단순시각적이 

아닌 정으로, 감성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그의 작품에서 색상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객의 내면을 자극하는 감정의 통로로서 

작용한다. 색과 패턴을 통해 깊은 사유를 유도하며, 각자가 가진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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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의 양식을 띠는 작품으로, 여러 상징과 도상이 작품 속에 숨겨져 

있다. 작품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문구는 영화 「대부」의 명대사 중 

하나인 “가족 외의 사람에게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된다(Never tell 

anybody outside the family what you are thinking again)”이다. 문구를 

기준으로 작품의 상·하단에는 하트 모양 안에 두 인물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 사이에는 '삶(Life)'과 '사랑(Love)'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작품 곳곳에는 ‘평화(Peace)’, ‘믿음(Faith)’ 등의 

단어가 흩어져 있어, 작가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들은 인생에서의 중요한 가치와 덕목을 표현하고, 

작가 스스로 내면을 탐구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인물 주위로 배치된 

검은 누군가를 찌르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이는 작가가 지키고 싶은 가치와 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무제〉는 작가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고찰하며 

그려낸 개인만의 타로 카드로 볼 수 있다. 작품 속 상징들은 현재의 

자신을 비추는 동시에 미래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을 

투영하고,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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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가면과 탈을 소재로 하여 인간 정체성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면모를 탐구한다. 전통적으로 가면과 탈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감추거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져 왔다. 작가는 

이러한 상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며, 표면 아래에 잠재된 인간의 

내면적 욕망과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는 가면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인 동시에 내면의 욕망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점에 주목한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지만, 억눌린 

욕망이나 자아를 표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한다. 작가는 가면이 

우리를 감추는 동시에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공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양한 페르소나를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에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갈망을 예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4. 작가 소개 

 

하정우는 1978 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했으며, 표갤러리(2021, 2022), 

가나아트 부산(2021), 호림아트센터(2016), 월터 위키저 갤러리(2013)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두 화가》(2022, 313 아트프로젝트, 서울), 《공존과 조응: Coexist for Dialogue》(2020, 

표갤러리, 서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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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극장과 필력의 연기 

- 하정우 작가의 회화 세계 

 

이진명 | 미술비평ㆍ철학박사 

 

회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외부 세계를 지시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회화이다. 또 하나는 

내부 세계, 즉 화가의 내면을 매체에 드러내 의미의 해석을 요구하는 회화이다. 그런데 화가 또한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기에 화가인 사람이다. 나머지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 

수 없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이 고전적 분류에서 하정우(HA Jung Woo, 1978-) 작가는 후자에 

속한다. 그는 전 세계가 인지하는 연기파 배우이다. 부족한 것 없고, 부러워질 바도 없다. 그럼에도 힘든 

회화의 세계로 몸소 뛰어들었다. 우리는 하정우 작가의 그림을 보기 앞서 어째서 회화의 세계로 

뛰어들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현재의 문화, 혹은 문명에 만족하는가? 만족하는 사람은 삶에 경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가르치는 길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동시대 문화, 그리고 문명은 삶의 문화이다. 여기에 죽음은 빠져있다. 동시대 문화는 물질과 

육신, 그리고 젊음을 숭상한다. 사람들은 죽음과 어둠에 큰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아름다운 비례의 신체와 빛나는 피부, 풍만한 육감, 최상의 감각을 지닌 디자이너의 패션에 매몰된다. 

대다수 사람은 텔레비전과 디지털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스타 시스템에 압도되어 자기 삶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 과거의 문화와 문명은 이와 달랐다. 일상의 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을 

함께 고려했다. 메소아메리카ㆍ페르시아ㆍ선불교ㆍ티베트 불교, 그리고 이집트의 『사자(死者)의 서』에 

보이는 것처럼 옛사람은 죽음을 삶과 동등하게 중시했다. 우리에게 죽음은 존재의 끝이다. 존재의 

절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옛사람에게 죽음은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었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철학의 출발점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인식에 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한 존재(Sein zum Tode)라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간다. 동시에 죽어간다. 죽는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직시하고 직면하여 현재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 내가 가진 총체적 감수성을 모두 

가용하여 세계와 사람과 자연과 마주해야 한다. 사랑의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때 

나의 자아는 진정한 자아로 거듭난다. 진정한 자아는 『성서』에서 말하는 카이로스(kairos)의 개념과 

상통한다. 진정한 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는 불교의 불성 개념과도 통한다. ‘카이로스’는 하이데거와 

만나면서 ‘보았던 순간’, 즉 ‘augenblick’ 개념이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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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겐틀리히카이트(eigentlichkeit), 즉 진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승화되었다.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에 

앞서 죽음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정우 작가는 배우로서 삶을 상찬하는 무대에서 조명을 받는다. 우리는 인격체로서의 하정우와 

만나기 어렵다. 액션과 공포와 낭만과 판타지를 연기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모두 발산하고 무대 뒤로 

빠져나올 때의 하정우는 차기작을 위한 재충전의 의무감에 시달릴 것이다. 하정우 작가에게 회화의 

세계란 진정한 시간과 만나서 진정한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긴 여행이다. 이때 배우로서의 페르소나는 

죽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의 페르소나가 탄생한다. 이때 삶과 죽음의 신선한 의미가 

갈마드는 회화의 세계가 펼쳐진다. 

하정우 작가는 영화 「대부(代父)」의 대사를 회화 작품에 옮겨적었다. “Never tell anybody outside the 

family.” 믿을 수 있는 식구 말고 누구한테도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뜻이다. 어째서 이 구절이 

작가의 뇌리에 남았을까? 하나는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원한다는 뜻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진정한 나를 

깨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림의 세계다. 하정우에게 화가는 단순한 부(副)캐릭터가 아니다. 진정한 

자아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이다. 

 

배우가 쌀로 밥을 짓는 일이라면 화가는 그 찌꺼기로 술을 담그는 일 같다고 설명하면 어떨까. 

같은 재료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 방법에 따라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온다. 운동선수처럼 

독하게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영화를 찍는다. 그렇게 밥과 같은 연기가 만들어진다. 

그러고 나면 몸과 마음에는 잔여물이 생긴다. 연기로는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술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림이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연기에 정진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1 

 

하정우 작가가 지금으로부터 10 년 전에 쓴 작가 노트의 일부분이다. 자기의 본분을 둘로 나누고 있다. 

배우는 밥이며, 화가는 술이다. 밥과 술은 자아에 관한 메타포이다. 하정우에게 자아는 광장(廣場)의 

자아와 밀실(密室)의 자아로 나뉜다. 이 둘이 절묘하게 갈마들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영화예술과 

회화예술이 모두 성공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다. 밀실이 개인적이고 닫혀있는 공간이라면, 

광장은 사회적이고 열려있는 공간이다. 동시에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라면,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하정우는 영화로 대중을 밀실에 가두고, 회화라는 밀실로써 자기 자신을 광장에 해방한다. 이러한 

법칙은 고대부터 존재했다. 

 

 
1 하정우, 「작가 노트: 이유에 대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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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陰)과 양(陽)이 갈마드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그것을 잇는 것은 선(善)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性)이다. 어진 사람은 그것을 인(仁)이라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지(知)라고 

말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매우 드물다.2 

 

첫 구절부터 보면 진리는 변화에 있다는 뜻이며, 진리는 사랑의 에너지[善]로써 유전된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이루려는 바람은 우리 내면에 이미 설계된 본성이다. 어진 사람은 세상을 총체적 

감수성으로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이성적 분석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 둘을 모두 

사용해야만 뜻있는 사람[君子]이 된다. 하정우에게 배우와 화가는 양(광장)과 음(밀실)이다. 작가가 이 

둘을 모두 가용하는 이유는 사랑 에너지에서 비롯하며,  본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작가는 그림 

그리기에 임할 때, 인(仁), 즉 시적 시선과 지(知), 즉 냉철한 사고를 동시에 구가한다. 주지하다시피 

작가는 자신이 처한 실존에서 작품을 시작한다. 이번 전시회 《Never tell anybody outside the 

family》의 주요 소재는 페르시아의 양탄자와 마스크이다. 

작가가 이번 전시회에 어째서 페르시아 카펫이라는 소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몇 가지로 

짐작될 따름이다. 우선 페르시아 사람들은 절대자가 사람의 모습과 닮았다는 의인관(擬人觀)을 

수용하지 않는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절대자를 모든 에너지인 동시에 모든 원리 그 자체라고 보았다. 

절대자를 의인화해서 묘사하지 않은 근본 이유이다. 단지 패턴으로 표현할 뿐이었다. 페르시안 카펫은 

절대자의 에너지와 우주가 운영되는 원리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표상한 예술이다. 

페르시안 카펫은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첫째, 매달리온 문양과 아라베스크 패턴으로 

절대자의 에너지와 원리를 극히 정밀하게 현현시킨 비단 카펫이다. 이는 외재하는 절대자에 대한 

표현이다. 둘째, 절대자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信心)을 표현한 곤바드 문양의 카펫이 있다. 절대자를 

믿는 신심이 황홀경으로 승화되는 장소는 모스크이다. 모스크는 절대자로부터 선사 받는 황홀경을 

수여받는 장소이다. 모스크의 형상을 닮은 곤바드 문양은 절대자의 총체적 에너지와 하나가 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셋째, 유목민의 노마딕 카펫이 있다. 여인들이 주체가 되어 종교적 전범(典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이 카펫 형식 속에는 유목민의 강인한 삶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페르시안 카펫의 형식적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겨있는 철학적 사유는 하정우가 추구하는 세계와 

부합한다. 하정우는 세계가 사랑의 에너지로 작동하며, 그 안에 사는 우리 역시 사랑의 시선으로 세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믿는다. 작가는 수많은 자료를 사전에 조사해서 페르시아 카펫의 패턴과 구조를 

파악한 후 다시 내면화한다. 작가는 타로(tarot card), 음악의 음률과 리듬이 추상화된 이미지, 기하학적 

이미지, 전통적 도안 등을 배합하여 위용 넘치는 선적 회화를 재구성한다. 하정우의 페르시아 카펫 

연작에서 우리는 구성의 완전한 조화와 함께 필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많은 필획은 스타일이 

다양하면서도 같은 범주의 필획은 하나의 구역에 모이는데, 구역에 모인 필획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2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故君子之道鮮矣,” 『繫辭傳』, 

제 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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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제(均齊)를 이룬다. 더구나 필획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확하여 작가가 지닌 화력(畵歷)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풍부한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중에서도 작가 자신의 실존을 다룬 자전적 작품이 있다. 〈무제〉 중에 이번 전시회의 표제(標題)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앞서 언급했던 영화 「대부」의 대사가 가운데를 가로지른다. 작품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쌍생아처럼 동등한 구조를 구성하는 가운데,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속에서 두 얼굴이 

서로를 바라본다. 마주하는 두 얼굴은 내면에 자리하는 두 개의 페르소나를 상징한다. 하나는 배우(양, 

광장)의 페르소나이며, 또 하나는 화가(음, 밀실)의 페르소나이다. 이 둘은 대각선으로 짓누르는 칼의 

공격을 받고 있다. 페르시아의 시미타(Scimitar)로 보인다. 칼은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억압과 희생을 

은유한다. 권위를 뜻하는 명문 가문의 문장,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응용된 축구 명가의 문장도 

보인다. 상하 분단 구조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그간 작가가 지내온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런데 

작가는 하부에 신념(Faith), 상부에 사랑(Amore)이라는 단어를 배치한다. 여기에 핵심이 자리한다. 

세상은 선악ㆍ미추ㆍ길흉ㆍ빈부ㆍ귀천ㆍ적서 등 음양과 명암이 동시에 깃들어 작용한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즐거움이 따르면 괴로움도 수반된다. 사람 사는 것이 그와 같다. 그렇지만 

작가는 끝나는 날까지 놓을 수 없는 가치를 신념과 사랑에 둔다. 

마스크 연작 역시 실존적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사회적 현실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라고 보며, 이러한 인간과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앙가주망(engagement)이라는 개념이 있다. 현실에 스스로 자기를 던져넣는 일종의 자기 구속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는 의지 없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러나 단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큰 무대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쳐야 한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때로는 은행원으로서, 때로는 애인으로서, 때로는 선배로서 마스크를 바꾸어쓰며 

연기를 펼친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배우이자 예술가이다. 하정우 작가는 

아메리카ㆍ아시아ㆍ아프리카 각 대륙의 마스크를 화폭에 그렸다. 그것은 세계 전체 사람들을 표상한다. 

선적이고 평면적인 마스크 또한 필력의 속도가 웅혼하고 구성의 짜임새가 옹골지다. 작가가 구성한 그 

짜임새 있는 상상력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작가의 모든 작품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의 

생명감으로 가득하다. 그것의 영어 번역어는 ‘rhythmic vitality’이다. 작가가 출품한 대부분 작품은 

작가가 일상에서 느꼈던 생명 체험으로 충만하다. 또 하나, 그 에너지 넘치는 작가의 다이너미즘은 

작가의 상상력과 친화력을 이룬다. 작가의 회화적 상상력은 범속한 우리의 물리적ㆍ통속적 한계를 

넘는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작가가 그려낸 가상의 세계에 참여하여 통속적 세계가 강요하는 규제의 

상식을 벗어나게 한다. 나는 작가의 에너지 넘치는 필력의 연기와 내면의 상상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듯 놀라운 실력을 지녔음에도 겸허한 자세로 세상을 평화롭게 바라보는 하정우 작가의 

예술세계는 12 세기 페르시아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오마르 하이얌(Omar Khayyam, 1048-1131)의 

노래를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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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지금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나 누군가는 예언가가 말했던 다가올 

천국을 위해 탄식한다. 여기 있는 돈을 모두 가져도 좋다. 대신 나의 신념만은 놓아달라. 아니면 

저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어다.3 

 

나의 적들은 내가 철학자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다만 이 지구에 사는 일시적 체류자라는 사실만은 알겠다.4 

 

오마르 하이얌은 겸손ㆍ신념ㆍ사랑ㆍ평화의 시인이다. 나는 작가도 그와 같다고 생각한다. 마스크는 

자신의 페르소나로서의 자아를 표현한 연작이기도 하거니와 하루를 참되게 살아가는 모두에게 

선사하는 찬가며, 페르시아 카펫 연작에는 신념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마저 단호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체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3 “Some for the Glories of this World; and some Sigh for the Prophet’s Paradise to come; Ah, take the Cash, and let the 

Credit go, Nor heed the rumble of a distant Drum!,” Nick M. Loghmani, Omar Khayyam (New York: Routledge, 2022), 14. 

4 “My enemies call me a philosopher, But God knows full well they geatly err; I know not even what I am, much less Why 

on this earth I am a sojourner.” ibi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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